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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씨, KF94 마스크 제조·판매 식약처 허가 획득 

▶ KF94 보건용 마스크 2종, 10월부터 본격 생산 돌입 

▶ 신규 매출원 가세로 큰 폭의 실적 확대 기대 

 

<2020-09-24> 미세모 소재 기반 덴탈케어 전문기업 비비씨(대표 강기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KF94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판매 허가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더안심황사마스크’, ‘더스탑황사마스크’ 2종으로, 누설방지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넉넉한 호흡공간과 편안한 착용감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10월부터 비비씨의 100% 자회사인 케이앤케이에서 본격 생산에 돌입할 계획으로, 정전 멜

트블로운 필터 여재 양산을 시작으로 소재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비씨는 주력 비즈니스인 덴탈케어 사업 외에, 마스크가 신규 매출원으로 가세함에 따라 향후 

큰 폭의 실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자체적으로 생산해 지난 6월부터 공급을 시작한 보건

용 덴탈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제조·판매 허가를 취득한 KF94 마스크 역시 일

부 수주가 진행되어 11억 원의 매출이 확보됐고, 연말까지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비비씨 강기태 대표는 “마스크 제품은 소재 생산공정에서 자사만의 특화된 덴탈케어 소재 기술을 

적용해 타제품 대비 우수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덴탈케어 NO.1 기업이라는 아성을 이어

가는 한편, 원천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헬스·뷰티케어 소재 전문기업으로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비씨는 지난 2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국내 칫솔모 시장 점유율 70%, 해외 

186개 기업에 수출 등 덴탈케어 분야에서 이미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마스크, 뷰티케어 

분야 등 이익률 높은 제품 영역이 더해질 예정으로, 향후 기업가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첨부사진 : 비비씨 KF94 마스크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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